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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, 

문화다양성이 답이다!
세계종교문화축제 vs. 할랄식품단지, 전주국제영화제 vs. 전주퀴어문화축제

포용적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필요

○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, 워마드와 일베, 난민 찬성과 반대 등 한

국 사회는 서로의 ‘다름’을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으

며, 혐오사회로 불릴 정도로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음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(장세길 연구위원 작성)을 

통해 서로의 ‘다름’을 인정하지 않고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

있는 혐오사회를 극복하고,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

으로 제시한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‘문화다양성’에서 

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

○ 장세길 연구위원은 “한국에서 폭발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혐

오는 사회적 공모(共謀)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극복방안 역시 사

회구조적이어야 한다.”면서, “문화다양성은 사회통합과 더불어 

새로운 문화창조를 통한 창의적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

적으로 삼고 있는 바, 포용국가, 포용사회, 포용도시에서 강조하

는 포용적 발전을 위한 첫걸음”이라고 설명함

○ 장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에는 문화다양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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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적 포현과 타 문화와의 공존이 나타나고 있으나, 문화다양성

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, 특히 특정 소수자 집단에 

대해 차별과 배제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함

○ 이와 관련하여 장 연구위원은 4대 종단(원불교 개신교 천주교

불교)이 손을 잡고 종교의 공존과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종교문

화축제와 달리, 2015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식품단지 입주

논쟁에서는 할릴식품 도축장이 들어서고 무슬림들이 무차별 유

입돼 이슬람국가(IS)의 동북아 테러기지가 될 것이라는 유언비

어까지 등장하는 등 ‘무슬림’에 대한 배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

고 말함

○ 또한 “‘영화표현의 해방구’라는 칭호를 받으며 호평을 받는 전

주국제영화제와 달리, 2018년 개최된 전주퀴어문화축제를 반대

하는 지역 내 목소리는 영화 밖 현실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문

화적 표현의 차별과 배제가 여전함을 말해준다”고 강조함

○ 장 연구위원은 2005년 세계 145개국이 비준한 ‘유네스코 문화다

양성 협약’에 따라 2014년 「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

법률」이 제정되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문화다양성 정

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, 포용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에서의 

과제를 제시함

○ 첫째, 현대사회와 지역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가치와 철학으로서 

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

○ 둘째, 지역 내 기관·단체·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행위가 

이뤄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이와 

관련된 행위나 표현이 발견되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

서 지자체 차원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가 필요함

○ 셋째, 정부의 정책추진에 발맞춰 전라북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

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문화다

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


